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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 조현준 사장 “깊이 반성”
부동산 의혹 사실관계 인정 … 효성아메리카 자금사정 증거로

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

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.

8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(조한창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현준 사장을 대

신해 “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”

고 말했다.

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.

검찰 관계자는 “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현준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

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”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

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.

다음 공판은 9월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

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.

조현준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

만달러에 취득하고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(외국환거래법 위반)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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